
계엄에 대해서 미리 많이 들었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. 계엄을 사전에 

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.

대선 투표일이 다가오자 김문수 후보는 계엄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

니다. 하지만 오히려 더 내란 친화적이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.

김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19일 속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. 당시 김 후보는 계

엄이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, 계엄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

한다고 말했습니다.

그러면서 군 장악이 옛날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극구 만류했을 것이라고 부연했

습니다.

그 발상 자체가 내란 친화적입니다. 김 후보는 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따지는 것

이 아닙니다. 그저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입니다.

김 후보는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 같은 사람이 계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

도 했습니다. 나아가 어떻게 장악하느냐는 현역군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

습니다.

그 어디에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. 반성도 

성찰도 없습니다. 만약 실현가능했다면 계엄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. 이

런 후보가 내란 후보가 아니면 대체 누가 내란 후보라는 말입니까. 

김 후보의 충격적 발언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. 김 후보는 이미 다른 곳에서 

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. 그 중 일부는 자기 나름

대로 계획서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.

대체 누구와 계엄 이야기를 했는지 김 후보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.

특히 계엄의 계획서까지 있다는 장본인이 누구며, 왜 군과 하등 관계가 없는 당

시 노동부 장관인 김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,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 사실

과 연루된 것이 없는지,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.

계엄을 미리 들었다는 김문수 후보, 사실 밝혀야



윤석열 정권의 내란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. 이미 한덕수, 이상민, 최상목 

등 윤석열 정권의 핵심각료들은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. 나머지 내란 동조세력

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.

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정.권.교.체.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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